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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붙인 횡단보도, 이제 그만… 
‘3m 거리’가 우회전 사고 막는다”

- 차량 회전 지점에서 3m 뒤에 횡단보도 설치하면 보행자 충돌위험 7% 줄어
-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결과 기반,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업무편람에 반영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연구한 결과,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을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가능성이 평균 7%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국 10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가상 실험을 실시하고 횡단보도 설치 위
치에 따른 차량 지체 시간과 보행자와의 상충 횟수를 분석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 시작점에서 3m 뒤로 옮기면 차량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격 설치한 
후 현장 평가를 진행해 실제 보행자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경찰청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새로운 권장 
기준으로 반영됐다. 기본적으로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하는 시작점에서 3m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되, 교차로의 크기 등 개별 도로환경을 고려해 공
학적 판단 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기존에 통행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가까이 설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대구 동본리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 설치 모습(사거리 중심에서 멀어지게 설치)
<자료=경찰청>

담당 부서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자 처      장 강윤원 (033-749-5440)

교통운영연구처 담당자 책임연구원 이보은 (033-749-5450)

     


